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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양 이 방 단체의 고무줄 

규제  건강기능 품 관련 비스를 

중단 다  재개하는 해프닝이 벌

졌다. 체 당  뀌면  법  

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.

북화일 계  따르면 한양 은 건

강기능 품 홍보·판매 매장 뉴오리진

 음료를 주문하면 건강기능

품을 덤으  주는 비스를 년 말 중

단 다. 뉴오리진은 빵, 샐러드,  등 

음료를 주문한 비 게 알  

태의 건강기능 품을 하나  줬다. 

비 는 매장  비 된  빻  음

 뿌려 먹 다. 한양 은 비

 건강기능 품을 친근하게 느끼

 해 관련 장을 하겠다는 

의  이 비스를 선보 다.

비스를 중단한 이 는 난해 부부

월 울 등포 청의 정명   때문

이다.   이 비스  건강기능 품  관

한 법률  규  긋난다는 판단

이 다. 이 규 은 오염 방 와 기

능   등을 이  건강기능 품 

분 판매(낱알 등으  게 나눠 파는 

것)를 하고 다.  이  한양 은 

전  8개 뉴오리진 매장  해당 비

스를 전면 중단 다.

난 부월 등포 청 당 공무원

이 뀌  상황이 달라졌다. 새 당

는 품의 품안전처  문의해 해

당 비스  관련 법 이 한 분 

판매  해당하  않는다 는 변을 

았다. 

처는 뉴오리진이 건강기능 품 

낱알 판매를 한 게 니라 용으  

제공 다고 보고 해당 비스  규정

 긋나  않는다고 판단 다. 등

포 청은 비스 재개를 허용 다. 뉴

오리진은 이르면 다음달 관련 비스

를 다  할 예정이다.     

 양병훈  기자  hun@hankyung.com 

뉴오리진 매장  사라질 뻔한 ‘건기   비스’ 

美 인조대리   장 공략 속도내는 현대L&C

“철근 하나하나 영상으로 확인하죠”
부실공사  는 스 트폰 앱 개발

 말 이  는 게 장 많이 

보낸 물건이 무 일 것 같으세 회

최근 울 길동 라츠알엔피 사무실

 만난 기러기 빠  강동걸 라츠알엔

피 표  기 게 뜸 던진 질문이다. 

라면, 한  과 , 옷이 회 니 . 한

산 생리 니다.  말 이 산 생리

는 냄새  심하게 나거나 려움증이 생

 들이 를 먹 다고 다. 느 

때처  생리  포를 챙기던 강 표는 

 프리미  생리 를 만들  중 , 

동남  수출하면 떨까 하는 생

이 들 다. 

생필품을 중 으  수출하는 일을 하

면   제 한 물건을 팔 보고 싶다

는  들던 다. 그 게 개 한 게 

탈취·항균 효과  뛰 난 신사 당 생리

다.

○ 99% 항균·탈취 효과
신사 당 생리 의 항균·탈취 기능  

한 비결은 키토산  다. 항균 효과

 뛰 난 키토산 과 페퍼민  출물

을 혼 해 생리  겉면  뿌리고 원 외

선으  건 켰다. 강 표는 기

과 경쟁해 살 남기 위해선 기능  생리

를 제 해 별 해  한다고 생

다 고 설명 다. 키토산을 주원료  

굴하고, 한 혼  비율을 찾는 데 북년

이라는 간이 걸 다.

항균·탈취 효과는 인증검사기관

인 유ITI 인증을 았다. 강 표는 생리

 세균을 주 한 뒤 부8 간 후 검사한 

결과 99.9형  멸균된 것으  나타났다

고 설명 다. 밀폐된 스 안  암 니

와 세 산을 뿌린 생리 를 넣고 북

간 뒤 탈취율을 검사한 결과 취  99형 

사라진 것으  사됐다. 그는 순면 느

낌의 포 신 피  는 분은 

부00형 순면을 용해 일반 생리 를 용

할 때 느끼는 려움증을 완 다 고 

덧붙 다.

○ 저가 제품 개  … 동남아·中시장 공략
강 표  상품 개 을 완료한 건 북0부6

년 부0월. 중  수출을 하려고 하던 

 사드(고고  미사일방 체계) 사

태  터졌다. 강 표는 하게 판

를 내  선 해  다 며 다 히 

중  항균·탈취 인증 제품이 다 고 

말 다. 은 일반 순면 생리 보다 

부0~북0형 량 비쌌 만 고  생리 라는 

문  이나 면세  위주  

꾸준히 판매됐다. 난해 북 8000만원

의 매출을 다. 

강 표는 안전  등으  내  

한때 문제  됐던 제  일 헹켈

사의 무  제를 썼다 며 분  

북0부7년 생리  해 분 파동 이 일 났

을 때 매출이 70  뛰 다 고 말 다.

해외 장 진출  포기하  않았다. 최

근 베 남의 한 통 사와 공  계 을 

맺 다. 동남 나 중  장을 본 으

 공략하기 위해 포를 사용한 

용 제품  기  중이다. 강 표는 키토

산 항균·탈취 기능을 이용한 기 귀  개

하고 다 며 생리  전문 중 기

으  롱런하는 게 표 라고 강 다.  

 심성미  기자  smshim@hankyung.com 

항균·탈취 기능 가 인증 아

순면 100%로 가려움증 완화

백화점·면세점 등서 입소문 타

생리대 파동 때 매출 급증

기능성 기 귀 개 해 출시할 것

프리미  생리대‘신사임당’ 라츠알엔피

키토산으  세균 99.9% 잡은 기능성 생리대

○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은 이메일
(sjlee@hankyung.com)로 신청 습
니다.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(event.
hankyung.com)를 참조하세요. 

라츠알엔피
설립 2009년 4월
위치 서울 강동구 길동
주요제품 프리미엄 생리대 ‘신사임당’
특징 99% 항균·탈취 효과

 종  건 재 기 인 현 L&독  

미 최  주방· 실 전 (착도IS)  

신제품을 공개하며 글 벌 장 공략  

나 다.

현 그룹 계열 현 L&독는 최

근 미  라스베이거스  열린 착도IS 

북0부9  참 해 신제품 부0종을 전 다

고 북화일 다. 착도IS는 세계 600  개 

체  참 하는 미 최  규 의 주방·

실 전 다. 현 L&독는 북0부확년 이후 

확년 연  참 다. 현 L&독는 이번 전

 순  99형 을 사용한 엔

니 드 스톤(프리미  인 리 ) 칸스

톤 신제품 우라  덴  등과 MMA(메

틸메타 크릴)계 인 리  하넥스 신

제품 오이스터 펄  등 총 부0종을 선보

다. 칸스톤의 프리미  라인인 언 스드

(unea작t망ed) 컬 션은 천연 리 과 

안으  이  는 연스러운 패턴을 

표현해 현  건  및 인 리  체 관계

들 터 호평을 았다. 이 제품은 천

연 리 과 비슷한 패턴과 물이 흐르는 

것처  표현한 질감이 징이다. 이들 제

품은 캐나다 칸스톤 공장 제북 생산라인

 된 이탈리  재 공 설비 체 

브 튼사의 봇 설비를 활용해 정교한 

디 인을 현 다.

현 L&독는 글 벌 인 리  스톤 

장 율을 높이기 위해 칸스톤·하넥스 

생산 규   나 고 다. 이달

터 미  건 재 체 윌슨 와 해 

설립한 사스 하넥스 공장이 본  동

한다. 연간 하넥스 생산량은 기존 세종 하

넥스 공장  생산하던 규 보다 화0형 이

상 늘 날 전 이다. 현 L&독 관계 는 

이번 전  선보인 칸스톤과 하넥스 

제품을 상반기 중 미  현  부000  개 

체  신규  공 할 계 이라 고 말 다.

 김진수  기자  true@hankyung.com 

건설 현장  설계 면  춰 건물을 

짓고 이를 감 하는 일은 생명과 결되

는 문제다. 북0부확년 부3화명의 사상 를 낸 

경기 의정  파  재 재판  불을 

낸 사람( 고 부년6월)보다 건 사   큰 

법정 (징  화년)을 았다. 법원은 난

해 8월 선고  공  설계 면  

파 를 짓  않고 감리까  실해 다

수 사상  생 다고 판단 다.

건 사 출신인 이기상 엠 스 표

(사진)는 화  산 혁명  건설 현장

 스 하게 뀌  한다는 생 으

 키엠과 빌드  등의 비스를 따

라 출 다. 키엠은 북0부6년 내 최초

 개 한 스 폰용 공사감리 앱(응용

프 그램)이다. 공사감리 는 건설 기간 

현장  공사  설계  이뤄 는  

검사한다. 이 표는 스 폰 등을 활

용해 감리일 를 할 수 다 며 설

계 면  게 건설이 진 되고 는  

체크하고 이를 사진으  찍  클라우드

 전송하는 기능  다 고 설명 다.

엠 스는 난해 부북월 공 용 

춤  비스인 빌드  출 다. 내 

최초이  일한 공사관리 협  앱 이라

고 이 표는 설명 다. 건설 현장  사

용하는 일 와 종 류, 사진 등을 

두 버  릴 수 다. 건설 과정과 검

사 과정  동 상으  촬 해 기 한다. 

건설 과정  하  생하면 빠르고 쉽

게 인할 수 다.

관련 법 이 강 되면  스  건  

수  증 할 전 이다. 토교통 는 

난해 필 티 건 물(건물 부층을 개방

 주 장 등으  활용)과 관련한 건

법 을 개정 다. 3층 이상 필 티 

건 물은 기둥과 보 등의 철근 를 할 

때 공 현황을 상으  촬 하  하

는 내용이 포 됐다. 북0부7년 경  포항

 진이 생 을 때 필 티 건물 화0  

동이 붕괴 위험  노출되면  실 공 

논란이 다.

 이 표는  키엠과 빌드 을 내 건

설 현장  보 한 뒤 중  등 해외 장

 진출할 계 이라고 다. 

 김기만  기자  mgk@hankyung.com 

 강동걸 라츠알엔피 대표가 생리대 신사임당 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.  심성미 기자 

북미 최대 주방·욕실 전시회 참가

뉴스카페
유정석 현대L&C 대표(오른쪽 두 번째)가 미국 
현지 바이어들에게 제품 설명을 하고 있다.

씨엠 스 이기상 대표

약처, 희귀질환자 대상

해외 임상약 사용 허가 추진

품의 품안전처는 희귀난 병 환

 해외  상 험을 하고 는 의

품을 쓸 수 는 기 를 하는 방안을 

진한다고 북화일 다.

처는 북00북년 상용 의 품의 

료  사용승인 제 를 해 땅

한 료 안이  생명이 위 한 환

 한해 내  사람 상 상을 

하고 는 의 품으  료할 수 

 허용 다. 북0부6년 부월 터 현재까  

이뤄진 료  사용승인 건수는 총 

북북7부건이다.

처는 다  제 사 등이 해외

 상 중인 의 품  환  료  쓸 

수  사법 또는 관련 고  등을 

개정해 이르면 오는 확월 터 할 계

이다.   임유  기자  freeu@hankyung.com 

중소기 ·바이오

낱개판매 안돼  문제 없어

담당 공무원 따  판단 오 가

영등포 청, 3개월 만  재개 허용

<건강기능 품>


